
 

법구경인연담-왁칼리 테라 이야기 (게송 381) 

 

 

부처님께서 웰루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떄, 박칼리 

테라와 관련하여 게송 381번을 설법하시었다. 

박칼리는 사왓티에 사는 한 브라흐민의 아들이었다. 그는 나이 스무살 떄 사왓티 

성 내에서 탁발하시는 부처님을 뵙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기품에 넘치는 상

호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용모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었

는데, 부처님을 뵙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거룩하신 분을 항상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는 마침내 가정을 떠나 빅쿠가 되었다. 

빅쿠가 된 박칼리는 언제나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서 부처님만 바라볼 뿐, 좌선이라든가,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는 일은 등한히 하

였다. 그는 자신의 거의 모든 시간을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일에 다 바치고 있었

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적

당한 인연이 성숙되기를 기다리시며 그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경책은 하지 않으

시었따.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흘러 이제는 박칼리 빅쿠에게 법을 설행야 할 

떄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박칼리 빅쿠여, 소위 여래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온갖 부패물로 가득 찬 

것에 지나지 않으니라. 네가 이 몸만을 일심으로 바라봄으로써 무슨 이익이 있겠

느냐? 박칼리여, 담마를 보는 자가 진실로 여래를 보느니라,」 

그러나 부처님의 이 같은 경책에도 불구하고 박칼리 빅쿠는 부처님에 대한 애착

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부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곳에서 

머물면서 수행은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이 빅쿠가 큰 충격을 받지 

않고서는 당신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없으리라 생각하시었다. 

이때 마침 우기 안거로 가까워 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곳에 가시어 

왓사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시면서 박칼리 빅쿠에게는 

「너는 여기에 남아 안거를 보내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었다. 

그리하여 청천벽력과 같은 이 말씀 때문에 박칼리 빅쿠는 우기 안거 석달 동안 

한 곳에 갇히어 부처님을 우러러 볼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그는 탄식했다. 

「아, 이제 나는 부처님을 우러러 볼 수도 ,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되었구나!」 

그는 비감에 사로잡혔고, 마침내 이런 상태로 더 살아서 무엇하겠느냐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영축산 꼭대기에서 떨어져 머리를 골짜기에 처박고 죽으리라 결심

했다. 그리하여 그는 산으로 올라갔다. 

이떄 부처님께서는 박칼리 빅쿠가 절망적인 마음이 되어 세상을 버리려는 것을 

아시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빅쿠에게 위로를 베풀지 않으면 그는 도를 

성취할 기회를 잃으리라 생각하시었다. 부처님께서는 곧 그에게 광명을 보내시고, 

그 광명 속에서 부처님이 바로 박칼리 빅쿠 앞에 계시는 듯이 모습을 나투시었다. 

그러자 박칼리 빅쿠는 절망적인 생각을 씻은 듯이 잊게 되었다. 그떄 그에게 비

할 바 없는 환희심이 샘솟는 것이었다. 



그런 박칼리 빅쿠에게 부처님께서는 다음 게송을 읊으시었다.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그대여, 

여래의 가르침에 대해 완전한 믿음을 지닐지어다. 

그리하면 평화로운 피안(彼岸)에 이를지니 

그때 존재는 적멸(寂滅)하여 완전한 행복을 이루리로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여 자비의 손을 박칼리 빅쿠에게 내미시며 다시 게송을 읊으

시었다. 

오너라, 박칼리여, 두려움 없이 

여래를 올려다볼지니라. 

마치 늪에 빠진 코끼리를 건져 올리듯 

여래는 너를 건져 올리리라. 

오너라, 박칼리여, 두려움 없이 

여래를 올려다볼지니라. 

마치 아수라의 깊은 골짜기에서 태양이 풀려 나듯 

여래는 너를 풀어 주리라. 

오너라, 박칼리여, 두려움 없이 

여래를 올려다볼지니라. 

마치 아수라의 깊은 골짜기에서 달이 풀려 나듯 

여래는 너를 풀어 주리라. 

그러자 박칼리 빅쿠는 기뻐서 생각했다. 

<아아, 여래꼐서 나에게 「오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에 생각이 미쳤을 떄 그의 온몸에는 기쁨이 충만해 왔다. 그는 잠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부처님이 계시는 제따와나 수도원까지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

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부처님의 상호와 게송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는 허공으로 자기 몸을 솟구쳤다. 그런 다음 허공 가운데에서 부처님으로부터 들

은 게송을 재삼 음미하였고, 또 그 음미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잘 다스렸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마침내 신통력까지 갖춘 아라한의 경지를 성취할 수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간다꾸띠 뜰 앞에 내렸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에 대한 신심에 있어서 으뜸가는 제

자로 선언되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게송을 읊으시었다. 

 

빅쿠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신심이 깊고 기쁨이 가득하면 

닙바나의 고요함에 이르러 

모든 현사의 조건들을 다스려 행복하리라. 

 

 

 


